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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보다 복 된 인생  시편 143:7~11

사도신경

찬송가 144. 예수 나를 위하여
1.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2.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야 죽였네

3.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4.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후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대표기도 ※ 기도자가 없을 시 생략 가능

말씀 읽기
 7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

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

려워하나이다 8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

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9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10주는 나의 하나님이

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11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

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말씀 나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성경 속의 인물이 바로 다윗

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자신과 함께하시기를 원합

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윗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

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것이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기

만 하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릴 테니 제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께 간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

져짐을 받았습니다.

 또 그가 원했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

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소원은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누구

에게나 이미 실현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비교

할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

하시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랑이 

더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를 도우시

기는 했지만 그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

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시기는 있지만, 

다윗 안에 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비교해도 우리는 너무나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복된 인생을 누리

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다윗보다, 요셉보다, 아브라함보

다도 더욱 큰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

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남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목숨과 당신을 맞바꾸셨습니

다.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인생

보다 더 복된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눔
1.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이 있나요?

2.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복을 나누어보세요.


